
H S시장 채산성 "바닥"
가성소다 등 원료가격 폭등 … 대만산 저가공세 심화

표백제의 일종인 Sodium Hy d ro Sul- phite생산기업들이 수입품의 저가공세와 함께 원료비 폭등

까지 겹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주로 섬유염색 공정에서 환원성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H S의 생산기업들이 원

료인 가성소다 및 메탄올가격 급등에 의한 비용증가로 인해 가격인상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

대만산 등 수입품의 저가공세 때문에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따라 H S생산기업들은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등 수익성

이 갈수록 악화돼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. 

H S원료가격은 9 4년초부터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주원료인

개미산소다가 톤당 3 8 0달러에서 3 0 0달러선으로 진정되었

으나 최근에는 가성소다와 메탄올 가격마저 또다시 급등하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런 가운데 8 0년대말부터 H S를 생산하기 시작한 영우화

학 및 영풍트레이딩, 부흥산업은 국산에 비해 2 0∼3 0 %정

도 값싼 대만산과 힘겨운 판매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중고

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H S가격은 국산이 톤당 1 2 5 0∼1 3 0 0달러인데 비해 대만산

은 9 0 0∼1 0 0 0달러 내외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

다. 

이같은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영우화학이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

9 3년 1 3 4 0톤에서 9 4년 1 9 8 0톤으로 4 8 %정도 신장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. 

또 영풍도 현재 일본 및 동남아지역 국가들과 수출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9 4년 H S수입은 2 5 0 0톤으로 9 3년 2 9 6 0톤에 비해 15.5% 마이너스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는 9 3년 수입증가율 5 9 . 1 %에 비해 급감한 것인데 일부 수입상들이 국내 대리점으로 전환했기 때

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 

국내 H S수요는 9 4년 1만4 0 0 0톤으로 9 3년 9 5 0 0톤에 비해 4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기업별 공급은 영우화학 5 5 0 0톤을 비롯해 영풍 4 2 0 0톤, 부흥산업 1 5 0 0톤 등으로 8 5 %의 국산화율

을 보이고 있다. 

국가별 수입현황은 대만산이 1 6 0 0톤으로 64%, 인디아산이 4 7 0톤, 일본산이 2 0 0톤, 기타 2 3 0톤 등

의 순으로 집계됐다. 

H S는 9 0 %이상 섬유염료산업에서 환원성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제지용 표백제로도 일부

쓰이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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